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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에 이어)

▲ 9·11 메모리얼 뮤지엄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구조견 인형.

모습을 비췄다. 국적을 떠나 

같은 인간으로서 눈물을 참

기 힘든 공간이었다.

국가의 자격을 묻다

그곳에서 문득 우리의 처

지가 떠올랐다. 예전에 서

울 강남 요지에 삼풍백화점

이 있었다. 1995년 6월 29일 

그 백화점이 무너졌다. 개장

한 지 불과 6년 만이었다. 부

실 공사가 원인이었다. 500

명이 넘게 죽었고, 1000명 

가까이 다쳤다. 몇 개월 동

안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부실과 비리에 대한 개탄에 

땅이 꺼졌고, 소유주와 공무

원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

렀다. 그뿐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는 무너진 

백화점과 그 희생자들을 잊

었다. 사고 현장에는 초대형 

주상 복합 아파트가 들어섰

다. 희생자를 생각하는 추모

비는 엉뚱하게도 양재시민

의숲 구석으로 밀렸다. 희생

자 가족에게조차 그곳은 낯

설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라는 

표현만 무색하게 됐다. 이뿐

만이 아니다. 성수대교 붕괴

(1994년)로 생을 마감한 이

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비

는 강변북로에 섬처럼 고립

돼 있다. 이들의 희생에 대

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

도 있다면, 책임을 조금이라

도 느낀다면 그런 곳에 위령

비를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

다.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

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난리를 치지만 결국 기

억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

니 반성도 개선도 없다. 슬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 투어 상품
가 자 여 행 사가 자 여 행 사

대/한/항/공

1. 캐나다 동부 ( Best )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2.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3.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1.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 BEST 상품 )

2. 핵시 서유럽 6박 7일

3. 이태리 일주 7박 8일

4.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5. 동유럽 7박 8일

6. 발칸 일주 11박 12일

7. 스페인, 포루투칼, 모로코 11박 12일

8.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9. 성지 순례 9박 10일 ( 이스라엘, 요르단 )

1.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 목, 금 출발

2.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3. 서부 4박 5일 ( 3대캐년 )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4.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5.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6. 옐로스톤 3박 4일 , 첫출발 5월 13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E-MAIL: gajatravel@gmail.com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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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부 투어 상품

유럽 투어 상품

“유럽투어출발일은전화로문의부탁드립니다” 

픈 민낯이다.

미국은 비극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 뉴욕 맨해튼

의 월가에 추모 공간을 조

성했다. 그곳에선 아침이면 

직원들이 가족을 대신해 국

가 이름으로 생일을 맞은 희

생자에게 장미 한 송이를 꽂

고 있다. 국가는 국가를 위

해 헌신한 사람과 국가가 지

켜주지 못해 희생당한 사람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

가 국민에게 가져야 하는 최

소한의 예의고, 국가가 존재

하는 최소한의 근거다.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의 출

발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그 

기본을 알고 실천한다. 강대

국이 된 이유다. 뉴욕 맨해

튼 9·11 현장의 추모 공간

에 놓인 장미 앞에서 '국가

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국적을 떠나 가슴이 따스해

진다.

[구조견도 영웅… 활약상

까지 낱낱이 기록]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 

했다. 9·11 테러라는 미증

유의 위기도 마찬가지로 영

웅을 낳았다. 진정한 영웅이 

누군지 알려면 메모리얼 뮤

지엄 안의 기념품 가게로 가

면 된다. 그곳에는 9·11 현

장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관, 경찰관, 의

료진을 기리는 기념품과 자

료집이 즐비하다. 영웅에는 

구조견들도 포함된다. 구조

견을 다룬 책 중에 가장 인

상적인 건 'Dog Heroes of 

September 11th'였다. 책 

내용은 방대하고 자세했다. 

개 수백 마리의 세부 사항과 

9·11 테러 현장에서 벌인 

활약을 기록하고 있다. 개들

은 무너진 잔해 안으로 들어

가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구

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

다. 미국인에게 영웅은 바로 

이런 존재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기 

위해 노력하면 개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도움이 필요

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보

다 나은 존재 아닐까?


